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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2.(화) 조간 누리망‧방송 2025. 9. 1.(월) 12:00 

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 육성

 -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으로 범주화, ‘국민안전산업펀드(’26년, 
200억 원 규모)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 중점 육성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

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억 원 → 국산 0.2억 원, 미국 등 수출 

협의 중, 유케어트론사)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 치안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24. 12., 신정훈 의원 및 윤재옥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안건 2건에 대해 국회 심의 중 



- 2 -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

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 ․재난

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펀드 조성 첫해인 ’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 원과 민간 자본 

100억 원을 결합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 ․중소기업으로 설정하였다. 

   ※ 기업 현황(‘23년): ▵치안산업 14,189개 ▵재난안전산업 88,810개 ▵소방산업 9,212개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

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주목적투자비율: 정책펀드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에 60% 내외의 자본을 의무적
으로 투자, 나머지 자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분야 기업에 투자 

   ※ 기준수익률: 통상 3～8% 수준으로 설정하며, 수익 초과 달성 시, 펀드운용사에 
조성책(초과수익의 일부) 부여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

품이 아니라 케이(K)-치안산업이 제2의 케이(K)-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

이다.”라며 “경찰청에서는 지난 ’15년 22억 원에서 ’25년 640억 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였는데,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실증, 국제적 진출까지 케이(K)-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케이(K)-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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